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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장 결과 요약

□ 출장자: 우천식

□ 출장기간: 2011.10.2-8

□ 출장지: OECD 파리 본부

I. MRH 관련 부산 HLF-4 회의 준비 진행 상황

□ 2011.10.3-7 간 OECD에서 개최된 WP-EFF (Working Party on Aid

Effectiveness; 부산 HLF-4준비를 위한 공식기구임) 회의 및 이를 위한

준비회의를 통해 다음이 확정.

※ HLF(High Level Forum)-4 회의: 개도국 원조에 관한 국제총회로서 매

3년마다 개최; 이번이 4번째로 (이스탐불, 파리, 아크라에 이은)

11.30-12.1에 부산에서 개최; 약 170개국 및 70개 국제기구가 참여

(정상/각료급 회의)

※ WP-EFF는 이를 준비하기 위한 공식기구로서 OECD의 DCD

(Development Cooperation Directorate)를 사무국으로 함.

※ 출장 중 주 관련 면담자:

(DCD) Sara Fyson

(GOV) Bill Tompson(팀장), Andrew Davies (국장 보좌관)

(DEV) Mario Pezzini 소장, 임지연 자문관

(세계은행) Operations Policuy & Country Services) Anthony M. Hegarty

(Head of the Financial Management Sector board, Chief Financial

Management Officer) Manuel Vargas (Sr. Financial Management

Specialist)

1. HLF-4 총회 아젠다로서 MRH 내용 반영

◦ MRH 단독이 아니라 부산 HLF 7대 아젠다(building block: BB) 중

하나인 Effective Institutions for Effective Aid의 5개 components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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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나로서 임

* 다른 컴포넌트: Procurement, Public Finance Management, Country

System, Capacity Development

- 이번 WP-EFF회의 기간 중 Effective Institutions BB 공동 Proposal의

내용 검토 => Plenary 회의 제출안 확정

* 한국(외통부 지원하에 KDI가 주도)은 동 Proposal 작성을 미국,

Ghana와 함께 주도

◦ 부산 HLF 총회시 BB proposal 내용이 검토될 것이며, HLF 전체의 최종

Outcome Document에도 MRH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기대됨.

- 이번 WP-EFF회의 기간 중에는 부산 포럼의 최종 outcome document

내용의 초안 검토도 이루어짐.

* 한국 측 대표단 단장: 외통부 박은하 개발협력국 국장

2. 부산 HLF의 Side Event (Parallel Session)으로서 MRH 세션 개최 확정

◦ HLF는 총회 외에 주요 사안에 대한 다수의 특별 세션을 개회하며, 이에

KDI는 OECD와 함께 “MRH”에 관한 특별세션 개최를 추진하여 왔음

◦ 작년 11월 이후의 추진 노력 결과, 최종리스트 약 35개 세션의 하나로서,

개최가 사실상 확정 (배정시간은 세션 당 1.5-2시간)

◦ 선호 시간대를 둘러싼 후보 과제간의 경합이 치열하며, 유사 성격

과제간의 조정/연합 가능성도 있음.

◦ KDI 세션 추진 안 (원내 PM: 임영재 박사)

- OECD와의 공동추진: OECD는 SG 및 GOV, DEV, DCD가 참여

* 이미 합의가 있는 GOV에 더하여, 지난 주에 DEV(Pezzini 소장),

사무총장실(Bontury 부비서실장)과도 필요한 l협의 진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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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협력 개도국 각료급 참여 추진: Colombia, 모로코, 우간다, 베트남 등

(현재 이들 국가들에 대한 사례연구를 GOV 및 DEV가 진행 중임[KDI

위촉연구])

- 조만간 주요 연사/참여자 및 내용을 확정해서 HLF 준비기획단

(외통부) 등 에 제출할 예정임.

◦ 세션 내용 구성

- 한국 및 OECD의 MRH 연구내용; 기존 연구 + 4개 개도국에 대한

사례연구 내용 + 총론

- MRH 관련 연구/활동의 향후 추진 계획: Tirangular platform 구성

방안 등 (신진국-개도국-국제기구 등 joint ownership의)

II. 한국의 사회정책 관련 KDI-OECD 공동연구 추진 관련

- SPB 후속연구 -

□ 본원은 OECD의 SPB 보고서에 대한 후속 공동연구를 다음의 구도로 추진

하기로 하고 이를 OECD측과 협의 중이며 본 출장을 통해 이를 구체화

o 총 재원: 대표부 1억, 본원 약 5.2억 규모로 이중 2-3억은 OECD에 VC

o 기 간: - 2012.12

o 산출물 (deliverables 및 output)

- 중간세미나: 2012.2월말/3월초 서울

- 최종 launching 세미나: 2012년 말 파리

- KDI-OECD 공동의 단행본 출간

- KDI 국문 보고서 (한국의 사회정책 (II) 발간 고려 (KDI 대표공동과제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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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 주제

- SPB 보고서가 다룬 한국의 사회정책 전반 (총론) +

- 복지(빈곤 및 소득분배)·고용·교육 + 육아, 보건, 장기요양, 주택

o 역할 분담

- KDI는 관련 position paper를 기초로 국내 상황 및 정책분석을 담당;

OECD측은 국제비교, 정책사례 등을 를 담당

- 결론과 정책제안 부분은 KDI-OECD 공동

o OECD측 참여진: SPB 집필진 중심; 기타 OECD 관련 전문가 포괄적 참여

- SPB 주요 연구진

Mark Keese(ELSA, EAP head), Randall Jones(ECO, Korea Desk

head), Deborah Roseveare (EDU, ETP head) 등

※ (파견근무 중인) 최경수 박사 참여 고려

□ 협의 진척 상황

o 그동안 OECD 한국대표부를 통해 협의 => 최근 (10월3일) ELSA, EDU,

ECO 국장간에 대표부안 협의, 비서실장(Gabriella Ramos)에 보고되었으나

그 이상의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.

o 이번 출장 중 OECD한국대표부 및 OECD사무국 주요 인사 면담 회의

- 대표부: 허경욱 대사 및 정일용 공사

- 사무국: Marcos Bontury 부비서실장, Mark Keese 고용분석정책과장,

Randall Jones 한국데스크팀장, Deborah Roseveare 교육훈련정책과장

(John Martin ELSA 국장 및 Goglio 보좌관은 통화/메일로만 교신)

□ 주요 협의 결과

o 향후 사무국과의 협의는 KDI가 직접 담당하고 대표부는 필요한 지원

- KDI-대표부 공동출연에 따른 계약 형태, 내용은 향후 적절한 방안 모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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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 사무국(이하 OECD)는 후속 공동연구의 의의, 가치에 이견이 없으나 추진

일정, 내용, 역할분담 등을 합의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

- 기본적으로 사무총장실은 적극적; 해당 국/과 차원에서는 매우 신중;

기본적으로 KDI-OECD 공동보고서 발간을 목표로 한 ‘심층’ 협력연구

(deep cooperation)를 수행하기에는 기한, milestone event 시점, 재원,

가용인력 모든 면에서 매우 빠듯함

o 쟁점 사안

- 2월말/3월초 1차 세미나 (서울): OECD는 이 때까지 어떤 책임 있는

기여, 입장표명을 하기 어려움.

* OECD Korea Review는 (총선 이후인) 4월 중순 이후 발간될 예정.

교육문제 전반과 고용(청년실업 및 여성 노동참여)을 다룰 예정으로

이 부분에 대해 총선 이전에 OECD 입장을 밝힐　수 없음.

* 최종세미나 및 최종보고서 발간 시점에도 유사한 문제가 있음: 2012

년말 대선 이전 시점에 OECD는 한국의 주요정책에 관한 공식입장

을 밝히기 어려움.

- 가용재원 및 인력 문제: 기존 과제 때문에 필요 인력을 확중하기 어려

움; KDI측이 제안하는 6-7개 분야를 심층적으로 다루기에 최대 20만

유로의 VC도 부족할 수 있음 (공동연구의 수위를 조정할 필요).

- OECD내의 준비 문제: 사무총장 직할 과제 vs ELSA 주도 과제 여부,

그리고 OECD내 역할분담 문제 등에 관한 쉽지 않은 내부 의사조율/

결정 과정 예상

* KDI(대표부 포함)과의 VC 계약체결은 기존의 경사연-OECD간의 협

력 MOU를 원용할 경우, 별다른 어려움 없이 추진할수 있을 것으로

보이나,

* 복수 주제에 대한 OECD내 복수 주체가 관여되어 있는 고로, 전반적

인 과제추진 일정, 쌍방간 작업분담, 협력산출물에 관한 책임분담 등

에 대한 책임있는 상호약정을 체결하는 데는 상당 기간에 걸친 심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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있는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

* To avoid mutually embarrassing situation later on

□ 향후 추진 일정 및 본원의 검토/결정 사안

o KDI측 제안서 작성 => OECD에 전달 (사무총장실 및 주요관계자)

- 상기 쟁점사안, 특히 아래에 대한 KDI측의 입장을 결정하고 표명할 필

요 (대표부측과의 협의도 필요)

1) 과제 공식착수 시점 (MOU 및 세부약정 조기 체결 곤란)

2) 1차 세미나 시점 및 내용

3) 과제 기한 (‘12년 년말 vs 이후, 예를 들어 2013년 초반)

4) 연구 내용: 국내보고서 용과 OECD 공동연구용과의 분리 여부

4) OECD와의 구체적인 작업분담: 작업 주제(Chapter별 수준의)

o 이에 대한 OECD 측 검토 => 후속 협의 (전체 및 주제별) => 과제 약정

체결 => 과제 공식 착수 (현실적으로 2달 정도 걸릴 것으로 보임)

※ 2월말/3월초 1차 세미나 서울개최 등을 위한 최소한의 추진 일정

- KDI측 연구팀 즉각 확정, KDI측 연구 우선 진행

=> 1월 초순 중 KDI 작업팀이 OECD를 방문; KDI의 연구결과·입장을

OECD측과 공유하는 심층 brainstorming 세미나 (비공개 전문가세미

나) 개최

=> 그 결과를 중심으로 하되 그 때까지 가용한 OECD측 기여물을 추가

하여 서울세미나 개최 (OECD는 공식 정책입장을 내지 않으며, KDI

측 안을 함께 논의하고 관련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는 정도만 밝힘)

III. 글로벌 산업경제정책 협력 국제포럼 관련 및 기타

□ 다음의 OECD사무국 측 초청대상자를 만나 12.1-2 KDI와 기획재정부 공동

으로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동 포럼의 참가 여부 및 기여 내용 등 논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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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 DSTI:

- (Structural Policy Division) Dirk Pilat 과장, Chiara Criscuolo 선임분

석관

- (Country Studies and Outlook) Michael Keenan, Zang Gang

o DEV(Development Center)

- Mario Pezzini 소장, 임지연 자문관

□ Dirk Pilat 과장 및 Mario Pezzini 소장 모두 포럼의 연사로 참석하기로 함

o Pilat 과장, Pezzini 소장 모두 세션1, 세계경제산업 환경 및 구조변화, 의

연사로 참여

o 단, Pezzini 소장의 경우 본인이 참석하기 어려울 경우, DEV내에 다른 인

사(예를 들어, Carlos Albarez 부소장)를 참석하도록 조치하기로 함

□ DEV측과는 OECD가 금년 MCM 이후, 사무총장실-DCD-DEV를 주축으로

하여 추진하고 있는 Development Strategy에 KDI가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

o 내년 1월 OECD에서 개최 예정인 High-level Meeting에 한국 및 KDI

의 참여 방안 (MRH 관련 이슈를 중심으로 고려)

o 이외에도 DEV가 구상 중인 ‘global forum on development' 한국 및

KDI의 참여 방안

□ DSTI 측과는 DSTI와 KDI간의 향후 연구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

o 2003년 KDI의 “한국산업경쟁력 종합연구” 분석방법론을 OECD 여타국 및

개도국과 공유하는 방안

o "Global Value Chain", "Innovation study" 등에 관한 기존의 DSTI

Working Parties(WPs)에의 KDI 참여 방안

□ DSTI Country studies and outlook과 측과는 OECD측이 추진하고 있는 다

음의 과제에 대한 KDI 및 한국측의 적극적인 참여 방안 논의

o SEA(동남아시아) Innovation Survey의 후속과제로서 베트남에 대한 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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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현재 WB, 그리고 핀란드혁신네트웤(Finnish Innovation Network)의 재

정지원 하에 과제 진행 중

o Latin America Initiative 연구: IADB 후원하에 올 3월 Mexico 회의 이후

진행 중

o Innovation, Higher Eduction and R&D 연구: 중저소득 국가를 대상으로

한 연구로서 스웨덴 정부의 지원(4년간 재원지원)하에 추진 중

※ Country studies and outlook Division은 최근 DSTI내부 조직개편에

따라 새로 탄생한 대규모 부서로서 Dominique Guellec가 head - 부

서개편에 따라 종래의 Country Survey division은 축소되었음.


